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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하철에는 여성 전용 칸이 있습니다.  비좁은 지하철 안에서 남녀가 몸을 비벼야 할 처지에서 여성의 몸을 의도적으로 심하게 접촉하는 치한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는 조치일 것이므로 여성 전용칸을 마련한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그런 전용칸을 만들어서 남성이 그 칸을 이용 못 하게 하면 성차별이라는 소송을 하는 남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여성만을 태우고 여성 운전사가 운전하는 택시업체가 창업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스턴 일대에서 시작한 여성 전용 택시 사업이  성공을 하자 이런 사업이 성차별이라고 항의하면서 소송을 건 단체가 있었습니다.  택시업 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헬스 클럽도 도처에 생겨났습니다. 

제임스 포스터 (James Foster) 라는 변호사는 여성 전문업체가 성차별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고 그는 마사츄셋트 주 법원의 여성 판사인 노니 번즈 (Nonnie Burnes)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전용 헬스 클럽 업체들과 여성 보호조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합세하여 주 입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을 개정했고 그리하여  여성 전용 헬스클럽은 성차별 규정으로부터 재외시켰습니다.  다른 여러 주도 뒤따라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만  여성 전용 헬스클럼 업계는 연간 260억 달러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여성 전용 택시 업계도 이와 같이 번영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여성 전용 택시업은 절실히 필요한 틈새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혼자 택시에 탔다가  심지어는 피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도 이런 여성 전용 택시 사업이 머지않아 창업될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사업이 성차별 반대세력에 부딪혀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와 소비자가 대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문자만으로 해석하는 법으로 오래 방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 전용 택시 사업이나 헬스클럽 사업은 종교나 인종 차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 차별을 정식으로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만을 고객으로 하는 미용실 사업이 그것입니다. 흑인들의 모발은 타 인종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모발 관리는 타인종의 모발 관리와는 다릅니다. 그리하여 흑인 전용 미용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하는데 이런 업체도 차별 금지법을 비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식료품점에 출입하는 것을 성, 인종, 종교, 연령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 적으로 차별을 반대하는 저도 제 딸이나 며느리가 택시를 부른다면 여성 전용택시를 부르라고 하고 헬스클럽도 여성 전용 업체를 택하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끝
